
                                                         

지상사 현지채용 인력 승진 기회 높아졌다 [LA 중앙일보]  

매니저급 한계깨고 이사·상무급 많아져 

미주내 한 한국 지상사에 근무하는 J 상무는 지난해초 

한국 본사 임원(상무) 자격으로 승진했다. 

 

영업직 경력 사원으로 입사한지 7 년만이다. J 상무는 

승진이 된 후 한국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올해 다시 

미주로 돌아와 영업 관리 담당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미주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들 사이에서 현지채용 인력의 승진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인재채용전문사 '세스나'(Cesna)가 7 월 현대 자동차 삼성전자 LG 전자 등 미주에 

진출한 50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통 현지 채용의 경우 

매니저급까지 승진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미주법인 이사.상무급(Director)까지 

승진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50 개 기업에서 현지채용 인력의 임원급 승진은 최근 2~3 건. 

 

세스나의 션 김 사장은 "한국 기업의 미주 진출이 활발해지며 90 년대 중후반 

현지채용된 한인들이 매니저급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승진 포지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J 상무의 경우 최근들어 가장 높은 포지션까지 승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상사 규모가 커질수록 주재원보다는 현지채용 인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승진 가능한 포지션들이 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지상사의 현지 채용인력과 본국에서 파견된 주재원과의 비율은 평균 

95:5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현지채용 인력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유학생들의 지상사 취업 기회는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상사들이 현지 인력 채용시 합법적인 신분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한국계 회사의 90% 이상이 영주권 이상자를 채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취업비자 소지자 중 이직자들까지 채용대상으로 잡고 있었다. 

 

김 사장은 "졸업을 앞둔 OPT 대상자를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며 "특히 취업비자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채용기준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50 개 지상사들이 인력 채용시 신분 문제 외에 성실성 장기근무 가능성 등의 

요소도 중요한 채용 조건으로 꼽았다. 

 

50 개 기업들이 인력 채용 인터뷰시 성실성에 대한 가중치가 40%로 취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그 뒤를 장기근무가능성(30%)언어능력(20%) 인턴경험 등의 

경력(10%) 순으로 나타났다.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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